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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역수행은 듣기, 이해, 발화 전 과정에 걸쳐 복잡한 인지과정을 수반하고

다양한 전략과 빠른 판단을 요구한다. 높은 품질의 통역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

하여 통역사는 음운인식, 통사 분석, 텍스트 분석, 맥락 파악, 어휘 분석 및 선

택, 문장 구성, 조음 등 전 단계에 걸쳐 수많은 작업을 수행하지만, 이 모든 과

정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출발어 발화는 한

번만 제시되며, 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역하여야 한다(Pöchhacker 2004: 

11). 이러한 특성을 지닌 통역 수행은 스트레스, 긴장감,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per, Davies & Tung 1982, Jiménez Ivars & Pinazo 

Calatayud 2001, Klonowicz 1994). 

고급통역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 통역번역대학원의 통역 수업은 실무

통역 능력 배양의 차원에서 통역 실습 위주의 활동으로 진행한다. 실제 통역회

의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사, 통역사, 청중의 역할이 주어지며, 통역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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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학습자는 전문적인 내용의 원발화를 즉석에서 듣고 이해·분석하여

목표어로 통역한다(임순정 2014: 189). 이처럼 통역 수업이 통역 현장을 닮아

있기에 통역 실무가 야기하는 스트레스, 긴장, 불안감이 통역 수업의 학습자에

게도 발현될 수 있다. 히메네스 이바르스와 피나조 칼라타유드(Jiménez Ivars & 

Pinazo Calatayud 2001)는 통역 수업에서 통역 실습이 갖는 대중연설적인 요소

및 통역수행 자체로 인하여 통역학습자가 불안을 경험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치앙(Chiang 2009)은 통역이 L2를 이용하여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역 학

습자의 외국어 학습 불안을 조사하고 이를 통역 학습결과와 연계함으로써 통역

학습자 불안을 접근하였으며, 허지운(2014)은 협동학습을 통하여 통역학습자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차이와 동(Cai & Dong 2015)도

불안과 통역수행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얀과 왕(Yan & Wang 

2012)은 번역학습자의 제2언어 쓰기 불안과 번역 결과물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통역 수업의 실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불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통역 학습자 불안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다. 교육학에서는 일찌

감치 학습자 불안 연구가 발달하였고, 분야별로 이에 관한 연구를 특화시켜왔다. 

특히, 외국어학습은 일반적인 과목에 비하여 학습자 불안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판단 하에 ‘특정불안’ 중에서도 ‘외국어학습 불안’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호르비츠, 호르비츠와 코프(Horwitz, Horwitz & Cope 

1986)는 외국어학습 불안 측정도구인 FLCAS(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를 개발하였고, 이는 외국어학습 불안 측정 및 분석 연구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Young 1991; MacIntyre & Gardner 1991; Phillips 1992; Aida 

1994 참조).

그러나 통역 학습자 불안의 경우,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구체적인 불

안 양상과 통역 수행 및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이

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검증된 도구 또한 부재하다. 개별 연구 차원에서 설문조

사가 진행된 연구들은 있으나(Cheng 1998, Chiang 2009 재인용), 통계적으로

검증 가능한 조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통역 수행에 있어 스트레스

조절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기에(Cooper et al. 1982; Longley 1989; 

Moser-Mercer 2005; Klonowicz 1994) 통역학습자들의 불안의 원인과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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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학습자 불안 이론과 측정도구에 기반한 설문조사를 설계하

여 통역학습자들이 통역수업 시 경험하는 학습 불안과 주요 유형을 조사하고

학습자 불안 측정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학습자 불안 관련 선행연구

2.1 학습자 불안

학습자 불안은 그동안 교육학 및 심리학에서 폭넓게 다루어온 주제로, 학습

자 불안과 학습 수행 및 성취와의 상관관계, 교육적 제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집

중되어 왔으며, 학습자 불안 중에서도 언어학습과 관련된 특정불안에 관한 연

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본고에서는 통역 학습자 불안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그동안 진행되어온 전반적인 학습자 불안 연구와 특정불안으로서 언어 및

소통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외국어 학습 불안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불안이란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는 상태로, 대상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모호한

공포감(Hilgard, Atkinson & Atkinson 1971; Scovel 1978 재인용), 또는, 긴장감, 

걱정, 신경과민 등 자율신경계 변화와 연계된 주관적 감정으로 정의된다

(Spielberger 1983, Horwitz et al. 1986: 125 재인용). 불안은 반드시 상황이 실

재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지각하거나 인지한 것에 대한 반응

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증은 인지적 간섭을 야기하여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Sarason 1984: 929-31). 불안은 크게 ‘정서성(emotionality)’과

‘걱정(worry)’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서성은 신체 자극 및 긴장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고 걱정은 불안의 인지적 차원과 관련된다(Sarason 1984: 931). 불

안이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언어학습 상황 등과 연계되면 특정불안에 해당하

며, 구체적으로는 시험 상황, 또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특정 교과목과 연계된

불안이 있다(Horwitz et al. 1986). 시험불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부

반응, 심박동, 현기증, 메스꺼움, 공포감 등의 생리학적 반응을 통하여 시험불안

의 정서성 차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Hembree 1988; Morris, Dav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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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tchings 1981). 한편 인지적 간섭 모델에 따르면 시험 불안이 수행 저하로 이

어지는 것은 집중을 방해하는 생각으로 인한 간섭현상 때문이다(Sarason 1984). 

더 나아가 시험 불안이 높아지면 정보학습, 정보 조직, 정보 상기의 전 과정에

걸쳐 학습자의 부적절한 정보처리로 수행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veh-Benjamin 1991). 기존 연구가 불안과 수행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만 집

중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불안이 수행능력 저하로 이어지게 만드는 과정을 드러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불안증이 개인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상태에 기인한 것인지

에 따른 구분도 가능하다. 스필버거, 고르서치와 루셴(Spielberger, Gorsuch and 

Lushene 1970)은 상태-특성불안 척도인 STAI(State Trait Anxiety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상태불안(state anxiety)이란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화하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나 조건을 가리키고, 특성불안(trait anxiety)이란 다양한 자극상황을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함에 있어서 보이는 개인별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태-특성불안 연구는 특성 간 상태불안 차이

를 야기하는 스트레스 요인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Spielberger 

1972: 38). 외국어 발화라는 특정 상태에 따라 외국어학습 불안이 야기될 수 있

고, 이는 다시 개인이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향성-외향성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그 상태특성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특정 상황

이 촉발하는 불안을 측정·분석하는데 있어 상태-특성불안 척도가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한편 학습자 불안은 촉진적불안(facilitating anxiety)과 방해적불안

(debilitating anxiety)으로도 구분되며,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새로운 환경과 자극에 적응하기 위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인체의 균형을 유

지하듯,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촉진적불안 또는 방

해적불안을 보일 수 있다(Scovel 1978: 139). 촉진적불안은 새로운 학습과제가

주어졌을 때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배우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반

면, 방해적불안은 새로운 학습과제를 회피하도록 자극한다(Scovel 1978; Alpert 

& Haber 1960). 클라인만(Kleinmann 1977)의 연구에 따르면, 촉진적불안 점수

가 높은 학습자 집단은 점수가 낮은 학습자 집단에 비하여 영어 학습 시 일반

적인 학습자들이 기피하는 까다로운 통사구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등 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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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학습자가 지닌 불안이 그 유형

에 따라 학습성과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모든 유형의 불안을 부

정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불안과 방해하는 불안을 구분

함으로써 학습자의 불안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적절한 교수법을 모색할 기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정불안 중 외국어학습 불안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호르비츠 외(1986)는

외국어 학습 불안 측정도구인 FLCAS(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를 개발하였다. 사회성과 지성을 갖추고 있고 모국어 소통상황에서 전혀

문제가 없던 성인들이 외국어로 소통 시 미지의 사회언어적 기준에 의해 평가

받는 모험을 감수하며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때 두려움

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어 학습 불안은 일반적인 학습 불안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Horwitz et al. 1986: 128). 외국어 학습

불안이 학습 및 사회적 상황 내에서 수행평가에 대한 불안감과 연계되어 있다

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외국어 학습 불안 요소로 소통불안, 시험불안, 그리고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제시한다(ibid.: 127). 소통불안은 타인과의 의사소

통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일종의 수줍음을 가리키며, 구어 의사소통불안, 무대공

포증, 구어발화 청취 및 학습 고충이 이에 해당되는데, 평소 활발한 소통을 하

던 학습자가 외국어 청취 및 발화의 고충으로 인해 소통이 제한되는 등 외국어

학습이라는 특정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으로 볼 수 있다(ibid.: 127). 시험불

안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수행불안을 가리키는데, 시험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거나 스스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

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구술시험은 시험불안과 소통불안을 동시에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ibid.:127-28). 부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 및 평가 상황의 회피로 특징 지워지는데, 시험불안과 유사하지만 훨씬 범

위가 넓어서 시험 상황 이외의 다양한 발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포괄한

다(ibid.:128). 이상의 세 가지 불안 요소를 바탕으로 호르비츠 외(1986)가 개발

한 FLCAS는 신뢰도 계수 α=.93, 검사-재검사 신뢰도 r=.83, p=.001, n=78을 기

록하여 검사도구로서의 신뢰도가 높았고 외국어 학습 불안과 학습자의 외국어

과목 성적이 부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FLCAS는 이후 국내

외 외국어학습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어 학습자 불안 측정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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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외국어학습 불안 검사도구인 MLAT(Modern Language Aptitude Test)는

언어학습 시 입력불안, 진행불안, 산출불안의 세 가지 인지 과정을 기반으로 한

조사도구라는 점에서 FLCAS와 구별된다(Carroll and Sapon 1959, Sparks and 

Ganschow 2007 재인용). MLAT는 기초적인 듣기 및 발화 능력과 단어 암기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 외국어학습자에게 적합한 설문조사로

볼 수 있다.     

2.2 통역 학습자 불안

통역 연구에서 불안에 관한 초기 연구는 전문 통역사의 통역 수행과 관련

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룬다. 쿠퍼 외(1982)는 유럽의 회의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 수행 시 연사요인, 자료입수 여부, 피로도, 통역

평가 여부 등 통역 수행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 불안, 혹은 긴장감이 유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저-머서(Moser-Mercer 2005)는 실험을 통하여 원격통역이 면대면 통역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유발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모저-머서는 원격통

역과 면대면 통역을 수행하는 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스필버거(Spielberger 1983)

가 개발한 자가평가 기반의 불안측정도구인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로 수시로 불안을 측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면대면 통역에 비하여 원격통역이 불안을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더불어 코르티졸 측정을 통한 객관적 불안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집단

간 차이는 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원격통역

이 통역사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스트레스 및

불안의 객관적 측정을 위하여 생리학적 매개변수를 활용한 연구들은 통역상황

이 동공확장, 혈압 및 심박수 상승, 코르티졸 및 면역글로불린 A 농도 상승 등

을 야기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Kurz 2003). 

그러나 통역상황이 수반하는 불안을 잘 극복하는 것 또한 유능한 전문통역

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쿠르츠(Kurz 1997; Kurz 2003 재인용)는 STAI를 활용

한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회의통역사들이 상황에 따라 불안 통제 능력을 지니

고 있고 불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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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츠(2003)는 동시통역 상황에서 전문통역사와 학생통역사의 불안증을 비교

한 연구에서 맥박수를 측정한 결과 전문통역사는 맥박수가 정상범위 내에서 유

지된 반면 학생통역사는 맥박수가 크게 상승하여 불안증 차이를 극명하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불안증을 극복하는

능력이 전문통역사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단 구어통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수화통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본템포와 나피에(Bontempo and 

Napier 2011)는 정서안정(emotional stability)이 수화통역 능력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전문통역사가 갖춰야할 자질 중 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의 중

요성을 감안할 때 통역 수업을 받는 학습자의 불안과 극복 방안을 이해하는 것

은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히메네스 이바르스와 피나조 칼라타유드(2001)는 대

중연설, 불안증, 통역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멘데즈-카릴로

외(Méndez-Carrillo et al. 1999, Jiménez Ivars and Pinazo Calatayud 2001 재인

용)가 설계한 ‘대중연설 자신감(Confidence in public speaking)’에 관한 설문지

를 통하여 대중연설시 자신감을 측정하고, 이를 STAI 설문 결과 및 통역성적과

비교한 결과, 대중연설 자신감 부족과 불안은 상관관계가 낮게나마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중연설 자신감 부족이 불안의

원인으로 단언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고 통역성적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도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통역 학습자 불안의 원인이 단지 대중연설 자신감 부족

이 아닌 다른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학습자 불안의

원인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치앙(2009)은 대만의 중영 통역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 불안을 조사한 결과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어 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학습자 집단과 타 문화권의 일반 외국어학습자 집단 간 학

습자 불안을 비교한 결과, 대만학습자들이 아시아 지역의 외국어학습자에 비해

불안증을 느끼는 응답자 비율이 낮았으나, 미국의 외국어학습자와는 비슷한 수

준이었고, 유럽지역 외국어학습자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증의

강도는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만의 통역학습자들이 타 지역 일반 외국어학습

자 수준을 소폭 하회하였다. 그런데 치앙(2009)의 연구는 이와 유사한 조사를

진행했던 쳉(Cheng 1998; Chiang 2009 재인용)의 박사학위논문과 비교 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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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차이가 드러난다. 학력 수준이 낮은 대학의 학습자들이 표본에 포함된

치앙(2009)의 연구에서는 쳉(1998)의 연구결과보다 불안 평균 점수가 낮게 나

왔다. 이 점을 들어 치앙은 성취율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경쟁심이 강하고, 자신

에 대하여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성취목표 또는 엄격한 학업

요구를 설정하여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치앙의 연구는 호르비

츠 외(1986)의 외국어 학습 불안 측정 도구인 FLCAS(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를 사용하여 학습자 불안을 측정하였다. 통역 수행에

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어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외국어 학습 불안 측정을 통하여 통역 학습자 불안을 엿볼 수 있는 연구

이다.  

얀과 왕(2012)은 번역학습자들의 외국어학습 불안을 연구한 결과, 외국어

쓰기 불안과 번역시험 성적이 음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양

한 불안요소 중 평가불안과 영어쓰기 불안이 번역시험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기에서 보듯, 통역 수행과 통역 상황은 심리학 및 생리학적으로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과 통역학습자들 또한 통역과 관련된 학습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통역 학습자 불안과 통역결과물 또는 시험과의 상관관

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통역 학습자 불안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

황에서 일부 연구에서는 외국어 학습 불안 측정도구인 FLCAS를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외국어 학습 불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도구이기 때문이다. 아직 통역 학습자 불안을 측정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검사도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언어학습과 통

역학습이 외국어와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고려해서 FLCAS를

통역학습 상황에 맞도록 응용하여 통역 학습자 불안을 조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외국어 학습 불안 검사도구인 FLCAS를 통역

학습자 불안 측정에 적합하도록 응용·설계하였다(<부록 1> 참조). 호르비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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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의 FLCAS는 소통불안, 시험불안, 부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기타 문

항으로 구성하여 학습자 불안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역수업이 외국

어를 통한 교수자 및 학습자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학습이 아니라 통역실습

이 수업 활동의 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통불안을 수정하여 ‘통역수업상황

불안’과 ‘실력발휘 불안’으로 재분류하였고, 기타 문항 중 수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관련 문항을 묶어서 ‘부정적평가 불안’으로, 그 외 수업 태도 관련 문항은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분류하였다(Aida 1994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통

역학습과 연관성 있는 문항으로 정리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1> 통역 학습자 불안 설문구성

영역 문항번호

통역수업상황 1, 3, 12, 15, 17, 19, 22

실력발휘 2, 4, 10, 13, 18, 24, 28

부정적 평가 7, 11, 16, 20, 26, 8, 9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5, 6, 14, 21, 23, 25, 27

통역수업상황 불안은 무대공포증과 수업시간의 통역수행 상황이 주는 불안

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실력발휘 불안은 통역실력 부족 또는 준비 부

족으로 인하여 통역 프로세스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묻는 문항

들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적 평가 불안은 동료 및 교수자의 부정적 평가와 시험

및 성적 불안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통

역 수업 전반에 관한 태도를 묻는 문항들이다. 조사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을 측정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본 설문도구는 신뢰도 계

수(cronbach alpha)=.909로 조사도구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신뢰도 계수를 보면, 통역수업상황 불안 영역 α=.826, 실력발휘 불안 영역 α

=.777, 부정적평가 불안 영역 α=.731,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영역 α= .710

으로 영역별로도 신뢰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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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대학원의 한영통역 전공 네 학기 중 2학기, 3학기, 4학기 재학생 총 26인을

대상으로 2015년 봄 학기 및 가을 학기 종강 후 실시되었다.       

4. 분석결과 및 논의

4.1 설문결과

설문조사 결과 총 28개 문항에 응답한 통역학습자들의 불안 수준은 전체문

항 평균 M=3.42(±0.488)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영역별 불안

점수는 편차를 보여 통역 학습자 불안이 균질적 특징을 보이기보다는 하위 영

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영역별 불안 평균값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영역별 불안 수준1)

구분 통역수업상황 실력발휘 부정적 평가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평균 3.41 3.74 3.25 3.18

표준편차 0.669 0.576 0.570 0.567

영역별로 보면 학습자들은 통역수업상황 불안, 부정적평가 불안, 수업에 대

한 부정적 태도 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불안을 보인 반면, 실력발휘 불안 영역에

서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문항별로 전체 문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던 최상위 10개 문항은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1) 평균값 구간: 1~2.9=부정, 3~3.6=보통, 3.7~3.9=긍정, 4.0 이상=매우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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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불안 수준 최상위 10대 문항

*역채점 문항

위 표에서 보듯, 불안수준이 높은 상위 10개 문항 중 실력발휘 불안 영역이

6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력발휘 불안 영역에 해당하는 7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불안수준이 모두 높거나 매우 높으며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한 개

의 문항 평균도 M=3.58점으로 높은 수준에 가깝다. 한편 학습자들은 부정적인

평가 영역에서는 대체로 보통 혹은 낮은 불안 수준을 보였지만, 이 중 시험 혹

은 성적에 대한 불안을 묻는 두 문항(8, 9번)은 불안수준이 높았다. 또한 전반

적인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관련 문항에서는 불안수준이 낮았지만 다른 과

영역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실력발휘 4
통역수업 시간에 통역할 때 연사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두렵다.
4.19 .749

부정적 평가 9
나는 통역 시험에서 매우 나쁜 성적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4.12 .711

실력발휘 28
통역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내가 미리 준비

하지 못했는데 통역을 시키면 긴장된다. 
4.04 .774

부정적 평가 8
나는 통역시험을 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본

다.* 
3.92 .891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21

나는 다른 수업보다 통역 수업이 더 긴장되고

두렵다. 
3.89 .952

실력발휘 2
통역 수업 시간에 통역할 때 실수할까봐 걱정

하지는 않는다.*
3.85 .881

실력발휘 10
통역 수업 시간에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알

고 있던 것도 잊어버리곤 한다. 
3.81 .749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23

통역 수업을 들으러 갈 때 자신감도 있고 편

안하다.*
3.77 .652

실력발휘 24
통역 수업 시간에 통역할 때 연사가 하는 말

을 하나라도 놓치면 불안하다. 
3.77 .992

실력발휘 18
나는 통역 수업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압박감

을 느끼지 않는다.*
3.70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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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의 상대적 비교를 묻는 문항(21번)과 통역수업의 긴장감을 묻는 문항(23번)

에서는 불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안감 평균점수가 낮게 나온 문항은 아래 <표 4>와 같다. 학습자들

의 불안 수준이 낮게 나온 6개 문항 중 부정적평가 불안 영역이 2개, 나머지 4

개는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해당하였다. 학습자들은 부정적평가 불안을

묻는 문항 중에서도 동료 학습자들의 비웃음(26번) 및 교수자의 지나치게 세세

한 크리틱에 대한 불안감(16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역수업 추가

수강 부담감(5번), 수업 집중력 저하(6번), 통역수업 결석 유혹(14번), 빠른 진도

부담감(20번) 등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묻는 문항에서도 불안감을 적게

보였다.    

<표 4> 불안 수준 하위 문항

영역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부정적평가 26
수업 시간에 내가 통역할 때 다른 학생들이

비웃을까봐 두렵다.
2.19 1.021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5

통역 수업이 더 많아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2.46 .948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6

나는 가끔씩 통역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

곤 한다.
2.62 1.061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14 통역 수업을 빼먹고 싶은 기분이 종종 든다. 2.81 .801

부정적평가 16
나는 선생님이 내 통역 실수를 일일이 지적

할까봐 걱정된다. 
2.81 1.096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20

통역 수업의 진도가 너무 빨라서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2.92 .891

*역채점 문항

다음으로, 영역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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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불안 영역 간 상관관계

통역수업상황

불안
실력발휘 불안

부정적평가

불안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통역수업상황

불안
1

실력발휘 불안
.581**

(.002)
1

부정적평가

불안

.706**

(.000)

.630**

(.001)
1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389*

(.050)

.760**

(.000)

.523**

(.006)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실력발휘 불안과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간, 

통역수업상황 불안과 부정적평가 불안 간, 실력발휘 불안과 부정적평가 불안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통역수업상황 불안과 실력발휘 불안

간, 부정적평가 불안과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간에는 보통의 상관관계가 형

성되었다. 통역수업상황 불안과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게 형성되었다.2)

통역 학습 단계가 서로 다른 학습자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2학기, 3학기, 

4학기 재학중인 학습자 집단을 구분하여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통역수업상황

불안, 실력발휘 불안, 부정적평가 불안 영역에서 3학기 학습자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영역에서는 2학기 학습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응답평균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집단 간 비교 시

2학기 학습자들은 실력발휘 영역에서 불안수준이 높았던 반면 나머지 영역에서

는 보통 수준이었고, 3학기 학습자들은 통역수업상황 불안과 실력발휘 불안 영

역에서 각각 높은 수준과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4학기 학습자들은

통역수업상황 불안, 실력발휘 불안, 부정적평가 불안 영역에서 불안 수준이 보

2) 상관관계의 해석 기준: ±.00~2.0은 매우 낮은 상관관계, ±.20~.40은 낮은 상관관계, 

±.40~.60은 보통의 상관관계, ±.60~.80은 높은 상관관계, ±.80~1.00은 매우 높은 상관

관계(성태제 2007: 247).  



184 번역학연구 ● 제17권 1호

통이었고,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표 6> 학습단계별 불안 영역 결과

과목 구분
통역수업

상황 불안

실력발휘

불안

부정적평가

불안

수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전체평균

2학기

(n=8)

평균 3.45 3.86 3.25 3.39 3.49

표준

편차
.711 .573 .569 .612 .526

3학기

(n=9)

평균 3.76 4.03 3.47 3.22 3.62

표준

편차
.377 .376 .640 .603 .420

4학기

(n=9)

평균 3.03 3.49 3.03 2.94 3.17

표준

편차
.717 .674 .460 .447 .452

학습단계별 집단 간 비교 시 아래 <표 7>에서 보듯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두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문항은 통역수업상황 불안 영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통역 수업 시간 중 통역 수행의 자신감 부족(15번) 및 통역 수업

이 주는 긴장감(22번)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두 문항 모두 3학기 수업 학습자

집단이 2, 4학기 학습자 집단에 비하여 높았고, 불안 수준 구간도 모두 높은 영

역에 속하였다(15번 3학기 M=3.89, 22번 3학기 M=3.78). 

<표 7> 학습단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문항3)

영역 번호 문항

통역수업상황 15 나는 통역 수업시간에 자신 있게 통역한다.*

통역수업상황 22 통역 수업 시간에 통역하게 되면 긴장되고 불안하다.

* 역채점 문항 (p<0.05)

3) 정규성과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모수검정법인 크루스칼-왈리스

(Kruskal-Wallis)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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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논의

4.1절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불안 전

체 평균은 보통 수준(M=3.42, ±0.488)을 보였다. 그러나 영역별, 집단별 차이가

드러나서 학습자들의 불안이 통역 학습 불안이라는 특정불안 중에서도 더 세부

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설정한 네 가지 영역

중 가장 불안수준이 높은 영역은 실력발휘 불안(M=3.74, ±0.576)으로 나타났는

데, 통역 실수, 청해 정확도, 완결성, 준비 부족 등을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7개 문항 중 ‘아무리 수업 준비를 잘 하더라도 나는 통역수업시간

이 불안하다(13번)’(M=3.58, ±0.758) 문항을 제외한 6개 문항들은 앞서 4.1절의

<표 3>의 불안 수준 최상위 10개 문항에 포함되었고 모두 높거나 매우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M=3.70~4.19).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은 듣기, 이해, 발화로

이어지는 통역 프로세스 상 실수를 하거나, 준비 부족으로 자신의 실력을 충분

히 발휘하지 못할까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통역

실수, 듣기·이해의 정확성, 완결성에 해당하는 문항들(2, 4, 24번)은 모두 불안수

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역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연계되

는 문항들로, 학습자들은 통역의 핵심 프로세스에 필요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의통역 학습과

정에 있는 학습자들은 정확성 및 완결성 등 통역품질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벽주의적 학

습성향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완벽주의 성향을 띠는 학습자들은 스스

로에게 매우 높은 학습목표 및 평가 기준을 세우고 자가평가도 매우 까다롭고

비판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Frost, Marten, Lahard and Rosenblate 1990). 파

흐트(Pacht 1984)는 완벽주의자들이 지나치게 높고 까다로운 수행 기준을 갖고

있고, 동기유발의 원천이 성공추구가 아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있으며, 생산

성 및 성취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신이 이룬 성취 수준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하였다(Brophy 1996: 1 

재인용). 그레거슨과 호르비츠(Gregersen and Horwitz 2002)는 불안증에 대한

실험 결과 완벽주의 성향이 고급학습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

렸다. 물론, 완벽주의 성향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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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 성향이 학습 효과를 저해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브로피(Brophy 1996: 112)는 완벽주의자들이 학습 자체보다는

실수 회피에 집중한 나머지 수업 참여도와 학습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였

다.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은 부정적 평가에도 민감하다. 완벽주

의 학습자들은 주변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부정적 평

가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진하여 학습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수동

적인 성향을 보이며(Gregersen and Horwitz 2002: 562-63), 부정적 평가에 대한

걱정으로 초래된 실력 저하는 다시 불안과 실패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강화한다

(Brophy 1996). 이와 같은 성향은 본고 설문조사의 부정적 평가 불안 영역에서

도 반영되었고, 특히 시험불안에 해당하는 통역시험 불안(8번), 통역 실패 불안

(9번)은 각각 불안수준이 M=3.92(±0.891)와 M=4.12(±0.711)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부정적 평가 불안에 속하는 문항 중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문항(26번)은 가장 낮았고(M=2.19, ±1.021), 교수자가 통역 실수

를 일일이 크리틱하는 것에 대한 불안 (16번)도 낮은 수준이었다(M=2.81, 

±1.096). 사실 허지운(2014)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구체적인 크리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개선의 방향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크리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는 학부 학습자 대상의

조사에서 언급된 사항이지만, 통역 학습 욕구가 강한 통번역대학원에서도 이러

한 시각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학습자들은 통역 결과

물에 대한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의 구체적인 크리틱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긍

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도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있지만 학습자 스스로 세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통역수행을 하거나 성적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한

점을 고려할 때, 완벽주의에 기인한 학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교수법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학습자들은 학습 단계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를 보였고, 3학기, 2학

기, 4학기 학습자 집단 순으로 불안 수준이 높았다. 특히 3학기 집단은 실력발

휘 불안(M=4.03, ±.376)이 매우 높고, 통역수업상황 불안(M=3.76, ±.377)도 높

은 수준이었다. 2학기 학습자는 실력발휘 불안(M=3.86, ±.573)이 높게 나타났

고, 4학기 학습자는 모든 영역이 보통 또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각 학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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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집단의 수업 내용과 친숙도 변화와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학기

학습자는 순차통역 실력을 본격적으로 익히는 단계로 비교적 통역 실력에 대한

불안이 높을 수 있는 시기이고, 3학기 학습자는 순차통역은 익숙해졌다 하더라

도 새롭게 습득하는 동시통역 기술로 인한 학습 고충이 뒤따를 수 있는 시기이

며, 4학기 학습자는 두 가지 통역 능력이 어느 정도 모두 정착되고 익숙해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이 학습 단계별로 통역에 얼마나

능숙한지에 따라 불안 수준도 변화를 보이게 되고, 특히 3학기에는 능숙하지

않은 통역 유형을 접하는 통역수업상황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문항별로 보면, 통역 수행 시 자신감 부족(15번), 통역 수행 시

긴장감(22번) 항목에서 3학기 학습자 집단이 가장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실력발휘 불안이 높지만, 영역 간의 관계 또한 무

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각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실력발휘 불안은 수업

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부정적평가 불안과 상관관계가 높았고, 부정적평가 불

안은 통역수업상황 불안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학습자가 실력발휘에 대해

갖는 불안감이 부정적평가 불안이나 통역수업상황 불안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실력발휘 불안감이 새로운 통역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시기에 가장 크고, 이는 곧 학습자가 지닌 통역능력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능력과

학습자 불안 간의 관계에 관한 그레거슨과 호르비츠(2002)의 실험결과를 주목

할 만하다. 연구자들은 불안증이 있는 학습자와 없는 학습자 간 비교 실험을 하

였는데,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언어능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불안 수준

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결점에 대해 불안해한 반면 불안 수준이 낮은 학습자

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의 능력, 혹은 학습자가 인

지하고 있는 자신의 능력과 불안증이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ibid.: 

568).

불안에 대한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촉진적불안과 방해적불안의 측면에서도

조명해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도전적 과제나 결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

는 대신 이를 촉진적불안으로 수용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한다. 통역학습의 경우 완벽주의 성향의 학습자들이 작은 결점에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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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불안을 보일 수 있어 이를 촉진적불안으로 발현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통역

수행 중 어려움이 발생해도 순발력 있게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

록 심리적 불안 상태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촉진적불안이

방해적불안에 비하여 커질수록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통역 수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는 다시 통역 수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 시

각으로 연계될 수 있다. 특히 학습자의 불안증 혹은 심리역량이 통역 수행능력에

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학습자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Cai & Dong 2015: 182; Jiménez Ivars & Pinazo Calatayud 2013).  

학습자 불안 감소의 방안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우선은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교수자가 교수법을 설계하고,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 불안을 줄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von Wörde 2003: 9). 언어 수업이 교수자의 오류

지적 위주이거나 권위적인 환경이라면, 이 또한 학습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가령, 학습자들에게 약간의 겁을 주어야 학습자 수행이 향상되고 권위적인 교

수자로서의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수자의 수업은 학습자 불안을 유

발한다(Young 1991: 428). 또한 학습자 간 지나친 경쟁도 불안 유발 요소이다

(Bailey 1983). 엄격한 교수자의 역할과 오류 수정 위주의 수업은 통번역수업에

서도 종종 관찰된다(Kim 2015: 22-24). 따라서 교수자는 보다 우호적인 수업

환경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통역 교육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오류

수정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기 힘들다. 본 조사에서도 학습자

들이 교수자의 오류 수정과 피드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류 수정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함으로써 통역 학습의 중요한 요소

인 피드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cf. Atasheneh and Izadi 

2012: 183). 예를 들어, 소통적인 방식으로 오류 수정을 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하고, 보다 현실적인 학습 목표를 잡아주며, 실수와 오류가 학습 과정에서 당연

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접근을 할 수 있다(Koichi 2003: 10-14; 

Young 1991: 432). 그 외, 교실 수업에서 소그룹 활동을 포함하고, 학습자가 성

공적인 학습수행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거나 초점 주의(focused 

attention)를 중심으로 명상을 실시하는 심리학적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Ayres 1988; Young 1991: 433; Jiménez Ivars and Pinazo Calatayu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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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통역학습자의 불안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설계

및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역 학습자 불안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

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통역 학습자들은 통역수업상황과 통역 품질 개선을

위한 교수자 및 동료의 평가 등 통역 및 이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활동에 대해

서는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통역 수행 중 일차적으로 스스로 인

지하고 자가평가하게 되는 실력발휘 및 통역시험 면에서는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습단계별로 새로운 통역기술 습득 단계에서

실력발휘 불안이 더 크고, 불안의 유형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었다. 불안

이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학습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완벽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통역학습자들의

불안이 학습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습자 불안 완화를 위한 적절한 교

수법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교수자 역할 강화, 오류 위주의 교수

법 및 권위주의 지양, 지나친 경쟁 지양, 소그룹활동, 시각화 기법, 초점주의 기

반 명상 등의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는 기존 교수법 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제안한 것으로, 향후 통역교수법에 특화된 후속 연구로 보완이 되

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통역학습이라는 특정 불안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전문 통역 학습을 하는 대학원 수준의 통역 학습자들의 불안을 조사함으로써

통역 교육 연구 영역의 확대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

만, 일부 통역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집단의 크기가 작다는 점에서 일반

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습자 심리는 복합적인 변수가 개입되므로 다양

한 요소를 반영하고 표본의 크기를 늘려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다 잘 갖춰진

정교한 검사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통역 수행 전, 수행 중, 수행

후 등 상태에 따른 불안증, 생리학적 증상, 촉진적불안과 방해적불안의 구분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불안증을 조사하는 차원

이 아닌 통역수행 및 통역품질과 연계된 연구로 그 범위가 확대·발전되어야함

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는 향후 학습자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교수법 개발

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학습자 불안의 진단에 집중하면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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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개략적인 제언을 하였으나, 향후 불안요소 감소라는 교육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교수법 제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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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역 학습자 불안 질문지

번호 문항

1 나는 통역 수업 시간에 늘 자신이 없다. 

2 통역 수업 시간에 통역할 때 실수할까봐 걱정하지는 않는다.*

3 통역 수업 시간에 내가 호명될 것이 분명하면 매우 떨린다.

4 통역수업 시간에 통역할 때 연사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두렵다.

5 통역 수업이 더 많아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6 나는 가끔씩 통역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곤 한다.

7 나는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통역을 더 잘한다고 느낀다. 

8 나는 통역시험을 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본다.*

9 나는 통역 시험에서 매우 나쁜 성적을 받을까봐 걱정된다.

10 통역 수업 시간에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리곤 한다.

11 통역 수업 시간에 자진해서 통역하기 창피하다.

12 통역 수업 시간에 긴장하지 않는다.*

13 아무리 수업 준비를 잘 하더라도 나는 통역 수업 시간이 불안하다.

14 통역 수업을 빼먹고 싶은 기분이 종종 든다.

15 나는 통역 수업시간에 자신 있게 통역한다.*

16 나는 선생님이 내 통역 실수를 일일이 지적할까봐 걱정된다.

17 나는 통역 수업 중 내 차례가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18 나는 통역 수업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19 나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통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0 통역 수업의 진도가 너무 빨라서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21 나는 다른 수업보다 통역 수업이 더 긴장되고 두렵다.

22 통역 수업 시간에 통역하게 되면 긴장되고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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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채점 문항

23 통역 수업을 들으러 갈 때 자신감도 있고 편안하다.*

24 통역 수업 시간에 통역할 때 연사가 하는 말을 하나라도 놓치면 불안하다.

25 통역을 잘하기 위해 배워야 할 스킬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

26 수업 시간에 내가 통역할 때 다른 학생들이 비웃을까봐 두렵다.

27 나는 통역 수업 시간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28
통역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내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통역을 시키면 긴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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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reting Classroom Anxiety in Student Interpreters

Huh, Ji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interpreting classroom anxiety in student interpreters. 

Anxiety has been experienced by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has been found to 

have impacted their performance. It is also one of the key variables that affect 

student interpreters. Although anxiety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in other 

disciplines,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conducted on student interpreters’ 

anxiety. Thus,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student interpreters’ anxiety, 

with a focus on classroom anxiety.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n interpreting 

classroom anxiety scale was designed and administered on 26 student interpreters 

at a graduate level. The survey result indicates that student interpreters are most 

concerned of their interpreting skills. Furthermore, their anxiety level differs 

depending on their learning stag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training model that aims at reducing student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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